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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연 한화회장 봉사명령 완수
2월29일 사회봉사 200시간 이행 완료 … 기업활동 통해 봉사생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이 2월29일로 사회봉사 200시간 이행을 완료하고 글로벌 경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김승연 회장은 아들 보복폭행 사건과 관련해 2007년 12월20일부터 법무부 보호관찰소가 정한 시설인 충북 

음성 꽃동네에서 사회봉사명령 이행을 시작해 2월29일 오후 명령받은 200시간 이행을 채웠다고 한화 관계자가 

발표했다.

김승연 회장은 매주 3-4일, 하루 9시간 가량을 봉사활동에 할애했다.

치매․중증 노인 수발, 아동 돌보기, 복지시설 행정보조 등 다양한 봉사를 하면서 잠시 몸살이 나는 일도 있

었다고 한다.

특히, 봉사명령 이행기간인 2월18일 자신의 56세 생일을 맞아 가족들의 단출한 생일 파티 제안을 뒤로 하고 

당일에도 음성 꽃동네에서 봉사에 나섰다는 후문이다.

김승연 회장은 “사회에서 버림받고 생활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됐고, 사회에 빛이 되

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됐다”며 봉사활동의 소회를 밝혔다.

또 “나는 몸담고 있는 기업 활동을 통해 사회에 봉사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연 회장은 조만간 국내외 사업장 순방에 나서는 등 글로벌 경영에 매진하고 봉사명령 이행 시작 당시 

밝힌대로 앞으로도 시간을 내 한화 사회봉사단과 함께 봉사활동을 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

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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